
둥글게 둥글게 
1조 : 박소미(3), 황애진(4), 민경서(2) 

 

각기 다른 꽃들이 모여 조화를 이룬 것처럼, 우
리 과도 모두 잘 단합되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
니다. 각 꽃들의 특성을 같은 꽃들끼리 꽂아 특
색을 살리며,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꽂아 
보았습니다. 

유카리로 라인을 만들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
개성을 살렸습니다. 



하모니 
2조 : 최윤지(2), 지소영(1), 박은혜(4) 

 

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꽃들이 층을 이뤄 조화
로움을 표현 함  



동창회 
3조 : 권희선(4), 류찬양, 이다솜 

각기 다른 꽃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원예학
과의 졸업생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한자리에 모
인 것 표현 



Big flower basket 
4조 : 김현선, 이다혜, 신가영 

 

원예학과가 더욱더 크게 번창 하라는 의미를 담
아 크게 크게 꽂았습니다. 



가을의 선율 
5조 : 안익종, 박현지, 박지영 

 

가을을 느낄수 있는 재료로 마음을 풍요롭게 해
준다. 



월계 
6조 김민영, 이승미, 김현정 

 

하나의 대회처럼 우리가 정당한 실력으로 동일
한 목표를 두고, 경쟁하는 모습을 상징으로 월계
관의 모습을 따서 유칼리로 표현. 



꿈의 배 
7조 : 안혜원, 윤성호, 이지호 

 

일본의 등불축제 때 종이 배 위에 촛불을 올려놓고 
소원을 비는 그런 문화를 떠올리게 되어 원예학과
의 모든 사람들의 소소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
다는 뜻으로 ‘꿈의 배’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



월계관 
8조 : 이동역, 정재란, 김지수 

 

유칼립투스를 빙 둘러서 월계관을 닮았다. 



미러볼 
9조 : 최연주, 김태현, 홍혁기 

 

행사장의 꽃 “미러볼”. 원예학과 30주년 기념 행
사에 어울리는 미러볼을 원예학과라는 이름에 
걸맞게 꽃을 이용해 만들어 보았다. 



육종의 반란 
10조 : 박근태, 이서라, 이하은 

 

꽃 색의 조화와 크기를 고려하여 만들어 보았다. 
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표현하기 위해 꽃 종류를 
네 방향으로 배치해두었다. 



원예의 휴일 
11조 : 장지혜, 이사라, 김상현 

 

어느 화창한 휴일 아침, 테이블 위의 테이블 센
터피스와 함께 모닝커피와 상쾌한 아침을 맞으
며 보람있는 휴일을 시작합니다. 


